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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낙찰가율이 3년 4개월 만에 100%를 넘어섰다. 이는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확대되면서 일반 매매 시장의 갭투자가 어려워지자,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매수세가 경매 시장으로 몰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광진, 성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감정가 130%를 넘는 고가 낙찰이 속출했으며, 분당, 안양, 하남 등 경기 지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 경매 시장 과열은 감정가 대비 낮은 시세와 규제 강화라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 본문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확대되면서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급격하게 달아오르고 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에 부쳐진 서울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은 102.3%를 기록하며, 3년 4개월 만에 100%를 넘어섰다. 이는 2022년 6월 이후 최고 기록이다.

이번 경매 시장 과열의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3중 규제’로 묶이면서, 기존에 가능했던 전세낀 갭투자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일반 매매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감정가 대비 시세가 높은 아파트들이 많아지면서 낙찰가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서울 내에서는 광진, 성동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감정가를 130%를 웃도는 고가 낙찰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경기 분당, 안양, 하남 등지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들의 높은 인기도와 더불어, 경매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과열되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매 시장 과열 현상이 일시적인 과열 양상일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정부의 추가적인 시장 안정화 정책이 없을 경우, 낙찰가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경매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신중한 투자 판단과 함께, 경매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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